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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실내정원이 주는 심리적 ․ 생리적 효과 검증

김승주 ․ 강민지 ․ 정이봄 ․ 이현지 ․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정원은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기능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토지의 활용이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

럽게 녹지공간이 감소되며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녹지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고 활동공간이 많고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 자연적으로 식물이 들어오면서 실내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의 실

내정원은 단순히 식물만을 도입하던 원예의 차원에서 벗어나 식물을 통해 정서적 치유, 심리적인 긴장감 완화

와 안정감 등의 효과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정원이 주는 심리적, 생리적 편익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실내정원이 주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방법으로 벽면에 식물로 장식하여 실내정원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벽과 동일한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심리 및 생리 변화를 비교하였다. 식물은 높이 60 cm를 넘지 않는 화분을 35개 배치하여 실내정원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실험대상자는 건강한 20대 남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생리측정을 고려하여 

BMI지수가 높은 3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18명의 HRV와 심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심리데이터에는 의미분별

법(SD)과, 한국형기분상태측정도구(Korea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의 3가지 심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을 A/B형 성격유

형으로 분류하여 심리·생리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심리측정에서는 모두 실내정원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실내정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활기를 더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분상태를 

개선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리측정결과 벽을 바라볼 때보다 실내정원을 바라볼 때, 안정된 상태

에서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내정원이 사람들에게 생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형 유형

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고 쉽게 화를 잘 내고 화를 삭이지 못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

극하여 혈압을 높게 유지시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A형 성격유형의 사람들에게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이는 A형 성격유형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 생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

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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